
- 175 -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2, Vol. 9, No. 2, 175-191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김 나 래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 200명(남 80명, 여 120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경향

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을 측정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고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

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비

교 경향성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이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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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가 행복의 조건으로 ‘일’과 ‘사랑’을 꼽

았듯, 진로결정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청년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은 발달 과정상 진로선택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Super, 1980).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모델에 의하면, 진로결정은 직업

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필요성

인식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대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시기가 학교에서 일 장

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임을

인식하지만, 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는 개인

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어떤 사람

들은 진로에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불확실

해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상

태 혹은 진로결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대학 4학년생 395명 대상의 설문 결과, 

61.5%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

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이유로 47.7%가 ‘자신

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기업이나 직무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서(19.3%)’, ‘관심 있는 하고 싶은 일

들이 너무 많아서(15.2%)’등 다른 응답과 비교

했을 때 압도적인 이유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12).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이 적성, 

흥미 등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진로

미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의미

하는 개념으로(김봉환, 김계현, 1995; Crites, 

1981; Gati, Krauz, & Osipow, 1996), 진로미결정

은 정체감 위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압박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등

다른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이러한 진로결정은 주변 환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주변과의 관

계가 진로결정과 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사회 및 경제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류대학

을 졸업해 소위 알아주는 직장을 다니며 풍족

하게 사는 것 즉,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 한다(이종한, 박은아, 2010). 이

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을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상황과 맥락 안의 ‘사회적

자기’로 보는 비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Heuvel, Tellegen, & Koomen, 1992; 

Triandis, 1989). 이처럼 타인 및 집단의 생각, 

느낌, 기대를 중시하고 이를 과민하게 받아들

이는 집단주의 문화에서(Suh, 2007)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더 많이 추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White & Lehman, 2005). 국

내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대학생들이 미국대학

생들 보다 타인과 자신을 더 많이 비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은영, 2009). 특히, 경쟁지

향적인 우리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늘 타

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인다(하정희, 

2006). 이처럼 타인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영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Lyubomirsky & Ross, 1997), 대학생들에게 가

장 큰 고민이 진로 문제로 보고되고 있는 점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을 반

영할 때 대학생의 비교하는 성향은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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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즉, 타인

과의 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에 있어 명

료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가지지 못하고,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개인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

람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타

인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동기를 가지며, 이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사회비교연구는 주로 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비교대상(상향, 유사, 하향)이 누구이냐에 따라

서 비교동기(자기향상, 자기평가, 자기고양)가

달라진다는 관점이 있다(한덕웅, 1999; Heine & 

Lehman, 1999; White & Lehman, 2005).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교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장은영, 2009). 반면 개인이 지니는 성

향에 따라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 지에 주목하

는 관점이 있다(Gibbons & Buunk, 1999; Gilbert, 

Giesler, & Morris, 1995). 본 연구는 후자의 관

점에 맞추어 비교 경향성의 개인차를 반영한

빈도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성향을 Gibbons와 Buunk 

(1999)는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비교를 하

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수행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Bandura & Jourden, 1991), 정도가 지

나칠 때에는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고,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Lyubomirsky & Ross, 1997;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한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

적 변인으로 연구되어온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자

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수

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이는 자존

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과 직업적 역할을 명확

히 지각하고 뚜렷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가지

고 있다고 하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을 뒷받

침 해준다(Super, 1983).

또한 Rosenberg(1965)는 개인의 자존감 형성

에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이

는 낮은 자존감은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불

확실함을 의미 하는데, 사회비교 경향성 또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Gibbons & Buunk, 1999). 즉, 본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에 확신을 갖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지만, 타인

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자기와 타인

을 빈번히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확신

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갖는

다. 이처럼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

감이 낮고, 또한 낮은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한다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

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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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

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우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

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며(Marks & Gelder, 1966), 타인에게 부적절

하게 보여서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불안이다(최정훈, 이정윤, 1994).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완벽한 기준에 도

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oan, 1986). 특히, 다른 사람

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면, 그만큼 타인에게

얻는 정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며, 자

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비합리적

신념을 비롯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정희, 2006). 또한 사회비교는 자기비교가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의미하므로 사회비교를

하면 주의초점을 타인에 두게 되고,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민감성과 그로 인한

염려가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비교경향

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

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인상을 형성하려

는 성향이 강하면서도(Nezlek & Leary, 2002) 성

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며 걱정

과 불안이 높다(Leitenberg, 1990). 따라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불안정성은 진로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미루어 볼 때

(이현주, 2008; Burka, 1990),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은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

으로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

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

정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 → 자존감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 → 진로미결정이라는 경로를 예상한다. 

사회불안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 혹은

수행 상황에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평가 받

는 것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므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은 일종의 사회불안에 해당된다. 즉,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의

식하게 만들어 이러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

이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서 사회비교 경향성과의 관계를 자아

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언급

한 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또

한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과제수행에 있어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경

우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심, 손정락, 2007; Brockner, 1979).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예민해지는데 반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

식으로 존중하고 삶의 과정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이경상, 조혜영, 2004). 선행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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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을수

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경

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매개모형(연구모형1)과 연구모형1에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매개모형(연구

모형2)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

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연구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통

합하여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 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에 다양한 인지, 정서적 개입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상담의 핵심변인이며,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유형을 밝히는 것은 진

로상담 시 효율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박선

희, 박현주, 2009). 즉,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진단 및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진로

미결정자의 성격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 것이다(김미자, 정남운, 2008). 따라서 단순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결정이 아닌 사회비교

경향 성향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진로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전략에 대

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존중감을 매

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

고, 이는 진로미결정을 높일 것이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며, 

진로미결정을 높일 것이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진로미결정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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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

학 중인 대학생 200명(남 80명, 여 120명)의

온라인 설문 결과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21.41세(SD=2.51)였고 학년별 분

포는 1학년 51명(25.5%), 2학년 51명(25.5%), 3

학년 49명(24.5%), 4학년 49명(24.5%)이었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하게

되는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

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전 과정은 학과연구심

의위원회(DRC)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

졌다.

측정도구

사회비교 경향성

사회비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bons와 Bunnk(1999)가 개발한 INCOM(Iowa- 

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최

윤희(200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능력(ability)와 의견(opinion)비교의

두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능

력비교에 해당되는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윤희(2003)의 연구

에서 내적합치도(Crombach's  , 이하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능력비교 문항의 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INCOM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잠재변수인 사회비교(능력) 경향성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때 문항

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해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각 꾸러미가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로 배분하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존중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

서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역시 단일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을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같은 방식으

로 꾸러미를 제작하여 세 개의 측정변수로 사

용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

하여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제작

한 것을 Leary(1983)가 전체점수와 .50이상의

상관을 보인 문항을 뽑아 제작한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Brief: Brief FNE)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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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계

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나타났

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단일 요

인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을 위

해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세 개의 측정변수

로 사용하였다.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탁진국과 이

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한

국문화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진로미결정척도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

용하였다. 총 2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5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

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계수는 .87

이었으며, 하위요인별 계수는 .83(직업정보부

족(6문항)), .88(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72(우

유부단(4문항)), .62(필요성 인식부족(4문항)), 

.60(외적장애(4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계수는 .90으로, 하위요인별 계수는 순서대

로 .88, .88, .79, .78, .78로 나타났다.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을 위해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을 시행하였다. 그 후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들의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가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기준을 따

라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값(kurtosis)

이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적

합도 평가를 위해 와 TLI(Tucker Lewis index), 

CFI(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살펴보았

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1986)의 Z공식을 적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을 표 1에,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로미결정 간에는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에 대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정적상관을(r=.227, p<.01; r=.363, p<.01), 

자아존중감이 부적상관을(r=-.460, p<.01) 보였

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 경향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

감이 진로미결정수준과 관련된다. 또한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정적상관을(r=.639, p<.01),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r=-.379, p<.01) 보였다. 즉, 높은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사회비교 경향

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관련된다. 또한 사

회비교 경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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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첨도 왜도

1. 사회비교 경향성 21.48 3.67 .44 -.57

2. 자아존중감 30.20 5.29 -.06 -.48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2.76 8.17 -.40 -.29

4. 진로미결정 53.22 13.19 -.63 -.09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

1. 사회비교

경향성

2. 자아존중감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 진로미결정

1. 사회비교 경향성 -

2. 자아존중감 -.219** -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39** -.379** -

4. 진로미결정 .227** -.460** .363** -

**p<.01.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r=-.219, p<.01) 보였는데, 높은 수준의 사회비

교 경향성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의 왜

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2와 4을 넘기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

로 결론짓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사회비교 경향성,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Holmbeck(1997)이 제안한 매개효

과 검증 절차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

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

정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사

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모형 1과 이 모형에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

형 1의 적합도( (60)=113.043, p<.001; CFI= 

.957; TLI=.944; RMSEA=.067(90% CI:.047-.085)

와 연구모형 2의 적합도( (59)=113.033, p< 

.001; CFI=.957; TLI=.943; RMSEA=.068(90% 

CI=.049-.087)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

하는 경로가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

경로계수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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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CFI TLI RMSEA(90% CI)

연구모형 1 113.043 60 .000 .957 .944 .067(.047-.085)

연구모형 2 113.033 59 .000 .957 .944 .068(.049-.087)

표 3. 연구모형 1, 2의 경로모형의 적합도

모형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연구모형 1

자존감←비교경향 -.195** -.278** .061

평가두려움←비교경향 .903*** .707*** .115

평가두려움←자존감 -.391*** -.215*** .117

진로미결정←자존감 -1.243*** -.497*** .232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 .441*** .320*** .111

*p<.05, **p<.01, ***p<.001.

표 4.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비교

모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연구모형 1

자존감←비교경향 -.278 -.278

평가두려움←비교경향 .707 .60 .767

평가두려움←자존감 -.215 -.215

진로미결정←자존감 -.497 -.69 -.565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 .320 .320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자아존중감←비교경향 .384 .384

표 5. 연구모형 1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에 있어 부분

매개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완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모

형 모두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설명량,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간명성으로 고려

해 볼 때 연구모형 1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크기를 표 5

에 제시하였고, 그림 3을 통해 연구모형 1의

모든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매개효

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검증을 실시하

였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임계치인 ±1.96에 비교하여 p<.05수준에서 임

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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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그림 3.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구조모형(연구모형 1)

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 1에 있어서

사회비교 경향성→자아존중감→진로미결정(Z= 

2.75, p<.01), 사회비교 경향성→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결정(Z=3.55, p<.01), 자아

존중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

결정(Z=-2.56, p<.01), 사회비교 경향성→자아

존중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

결정(Z=2.00, p<.01) 경로에서 모두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비교 및 진로결정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

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효

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존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

연구(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게 되고 부적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삶에 대한 만족이 떨어진다(한덕웅, 

1999). 결국 자신의 능력과 신념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

록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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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가

지고 있다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1983)과 일

치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

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따라

서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며 자기 가치감이 낮기 때문에, 진로영역에

있어서도 스스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하

여 결국 진로미결정을 야기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교 방향에 따른 자기평가

에 있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향 비교하

면 자기평가가 낮아지고 하향 비교하면 자기

평가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Taylor, Wayment, & Carillo, 1993). 이를 통해

상향 비교 하는 것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빈도

에 해당되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

러나 사회비교와 관련된 요소들이 주로 자신

에 대한 불확실함과 관련된다는 기존연구

(Gibbons & Buunk, 1999; Gilbert, Giesler, & 

Morris, 1995)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때,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이 높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사람에

게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두려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학생 진로미결정과 불안과의 관계가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Fuqua, 

Seaworth, & Newman, 1987)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이를 통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이 강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

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높고, 이는 진로결

정에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은 관

련성은 있었지만,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존

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성과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에 해당되는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

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과제수행을 할 때에 외부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최명심, 손정락, 2007; 

Brockner, 197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존

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

치하다 느끼며 자기불만․자기비하를 하는 경

향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

던 사회비교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진로관련 연

구의 사회적 관계변인으로는 개인적 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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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이다. 대표적 사회적 관계변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 사회적지지, 진

로장벽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회비교 경향성은 개인적 변인으로써의

속성도 갖지만, 성장 과정에서 사회문화의 영

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변

인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

비교 경향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토대로 진로결정 수준

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다

른 사람을 의식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일어

나는데(Lyubormirsky & Ross, 1997), 대학생은 진

로결정이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비교 경향성

은 직업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타협이

쉽지 않은 요소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Lyubomirsky & Ross, 

1997;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명

성차원에 해당되는 사회 비교 경향성은 진로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

하고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화에 따른 심

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미국이나 서구권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 내 타인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살아가는 개체로 간주된다(Triandis, 1989). 따라

서 개인주의 문화의 미국 대학생은 자신을 평

가하는데 있어 타인과 비교하는 동기가 약한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 대학생은

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며 비

교하는 동기를 높게 유지시키는 편이다(장은

영, 2009). 따라서 타인과 경쟁적으로 비교하

는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이 개인의 진로결정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 연

구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사회비교

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심리

적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가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존감

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을 가진 대

학생의 진로미결정 고민을 다루는 데에 있어

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개입 초점을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가

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 장면 및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시사해준다.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안정적인 성인기 발달

을 위해 성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중요한 발

달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학생 10명 중 6명이 진로미결정 상태로 진로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경제, 

2012). 진로 미결정 요인에 있어 내담자의 상

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

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상태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한다. 단순히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식의 직접적 개입은 쉽지 않

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그 효과 또한 불

확실하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을 호소하는 대

학생들에게 본인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어떤

경로를 거쳐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지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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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타

인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

키고, 이로 인해 결국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직접적 진로상담을 실시하기 이

전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의 유형에 해당

되어 선행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

식을 모색하고 추후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장면에

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이기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불안 조절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치료적 전략 수립은 사회비

교 및 진로미결정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의 진

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특정지

역의 대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따른다.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연령층의 충분한 사례

를 확보한 포괄적 연구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당성 문제

를 비롯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

는 연구 참여자를 대학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를 모두 포함하였지만, 진로 결정에 대한 어

려움은 실질적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연구에는 가능하면 졸

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학년

또는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추가적인 검증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척도는 자

기보고식 질문지로, 피험자가 자신을 방어하

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방법을 보완하여 다각도의 측정방식을 추가해

실질적 행동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토대

로 매개변수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으나, 두 변인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로 이외의 다른 매개 변인들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비교 및 진로결정 이론과 연구를

확장하여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

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미

결정의 구조적 관계에서 경로 및 영향력을 확

인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및 학교 교육 및

진로 상담 장면에서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함 함의를 제안한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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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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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total of 200 university students 

(men=80, women=120) responded to the survey packet including measure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career indecision scal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career indecision 

have correlations.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yielded evidence of good fit. Third, the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pported the indirect pathway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hich play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Hig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low self-esteem then led to greater career indecision. Hig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lso led to greater career indecision. Also, Low self-esteem led to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owever, the analyses of the structural model did not support the direct pathways 

from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o career indecision.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career indecision.


